
전립선염 환자는 아연을 먹어라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는 아연이 만성전립선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동물실험결과가 나왔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비뇨기과 조용현 교수팀은 태평양 연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아연 방출 전달물

질을 만성전립선염에 걸린 실험쥐에 주입한 뒤 8주간 관찰한 결과, 만성전립선염이 전신독성 등의 부작용없이

90%이상 치료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 감염분야 학회지 IJAA지에 실렸다.

연구팀은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인 만성전립선염을 아연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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